
12:29AM 5월 12일 전반적인 계획은 영화를 보며 심신을 "편안"하게 하자였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보고 진격의 거인 5화 보니까 진짜 오싹하고 기분 좋구만 그려;;;

 

안밤 등업하고 바로 자야지. 11시 해피이벤트 in 상상시네마, 3시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in 
필름포럼, 5:30 월플라워 in 필름포럼

12:57
어떠어떠한 계기로 나래와 카톡. 나도 참 많이 음흉한 것 같다.

9:00

날씨 꼬락서니 봐라...

9:53
새암공원 쪽에서 중앙
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이슬람교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
히 많이 M7111버스를 
탔다. 이슬람교도들이 
이렇게 먼 파주까지 올 
일이 뭐가 있응지 생각
을 좀 해봐야겠다. 카드
를 찍는데 잔액이 부족
하신 분, 다인승인데 제
대로 설명 못하시는 분, 
카드를 다시 대야하는
데 그냥 들어가시는 분 
등등 버스기사 아저씨
께서 많이 욕보셨다 ㅋ
ㅋㅋ 그래도 버스 시간 
간격 지키시는 거 보면 
신기방기할 뿐...



1:19
해피이벤트를 보고 결혼, 
육아에 대해 더욱 자신이 
없다...고 느끼던 와중, 하
버드 갈 실력도 안되면서 
하버드생들의 고초, 우울
증 다큐를 보며 '역시 하
버드 안가길 잘했어'란 아
큐정전식 정신승리를 시
전하는 것 같아 좀 웃겼
다.

명동칼국수, 갈비만두 뭘 
먹을까 싶다가 3시 영화 
시간에 맞추려면 가까운 
곳으로 가자 싶어 합정역
에 갈비만두를 먹으러 가
려했다. 홍대에서 한정거
장 거리인지라 그냥 걸어
가기로 했지. 근데 열심히 
걷던 도중 깨달았다... 반
대편으로 왔다는걸...

다시 홍대 쪽으로 걸어가
다가 오향장육 족발집을 발견했다. 탐탐정식이 7000원이래서 욜ㅋ하는 생각에 냉큼 들어가서 
여쭤봤다. 탐탐정식은 매운 족발이래서 콜!했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 기본이 2인분이랰ㅋㅋㅋㅋ
ㅋㅋ

그래도 맘씨 좋은 어머님과 주방장 아저씨가 1인분도 해주신대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다 ㅋㅋ
ㅋ 다음에 꼭 부모님 모셔와야지♥

2:39
졸라 더워 뒤지겠다!!!!! 아침에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입고 나온 두꺼운 자켓이 두시간만에 
애물단지가 되다니...진짜 물생사 역시 새옹지마다ㅡㅡ; 



필름포럼은 CGV처럼 영수증이 입장표 대용이라 맘에 안든다! 그래도 공연표는 빠닥빠닥한 느
낌의 종이가 뭔가 남는 느낌이라 좋은데ㅠㅠㅠ 무튼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영화 포스터들이 
놓여있길래 본, 그리고 볼 영화들만 집어들었다. 홀리모터스, 해피 이벤트, 월플라워, 4월 이
야기... 지슬과 러브레터 포스터는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뭐 내가 전문 콜렉터도 아니고 ㅋㅋ
ㅋ 구겨지지 않게 잘 모셔가야지♥

영화 시간이 좀 남아서 나래한테 엽서를 쓰는데 이런건 역시 삘받을때 써야하나보다. 어떤 내
용을 써야할지 감이 안잡힌다;;;

4:50
???난 분명 영화 소개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는 상당히 코믹영화로 봤는
데...?;;; 마지막씬을 보고. ..?!?!... 진짜 이러고 나온 것 같다. 실제 바티칸 교황청에서 신성
모독의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를 알 것도 같다.

그래도 바티칸 교황청의 콘클라베를 너무 과장하지도 않고 뭔가 있을법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추기경님과 교황님들의 인간적인 고뇌를 잘 나타내준 것 같다. 내가 나이롱 신자라 그런지 멜
빌 교황님의 선택은...믿는 자의 불순종보다는 인간의 진정한 용기의 의미로 좀 더 다가왔다.

5:09
젠장 연극은 하루종일 한 네개쯤 본 것 같은데...;? 벌써 피곤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삼각커피
우유를 사마셨다. 이거 말고 매일유업의 우유 속의 코코아를 먹고 싶었는데 천원짜리, 내가 



가진 돈은 990원;;; 그래서 800원짜리 삼각커피우유를 먹었다. 아까 땀흘리고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쉬이 졸립네;;; 이따가 썽윤하고 만나기로 했다. 나름 5월 12일 다이어리 프로젝트의 
훌륭한 마무리 으흐흐...


